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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in Korea adolescent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e drawn from 1,232 students from junior high schools in Ku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ackage

program.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44.6% of students are dissatisfied with their own academic grade. Antipathy 

and cynicism showed the most impact on academic burnout.  In addition, academic burnou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school adjustment. Especially academic burnout exerted inverse relationship with school adjustment, whereas problem 

oriented and seeking social support coping positively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Problem oriented and seeking 

social support cop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improvement of active stress coping is important to prevent the symptoms of academic burnout and to

increase the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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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성장 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인 발

달이 함께 발생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 및 사회적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적응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며 이러한 역량은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규칙 등을 능동적으

로 지킴으로써 습득할 수 있다(Kang, 2010; Yoo, Lee, & Suh, 

2004).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감이나 부정적 

태도가 유발되어 심리적, 인지적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할 뿐 아니라, 학급 내에서 소외되고 학습활동 수행 능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건강과 성장 뿐 아니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Kim, & Um, 2013; Lim, Kim, Song, Na, & Tan, 2014), 이러

한 부적응이 지속될 경우 무단결석, 학교폭력, 가출, 비행 등의 

여러 문제행동도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Lee, 

& Lim, 2008; Koo, 2012).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 학교생활

은 지적 능력 개발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및 행복지수와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이 시기 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긍

정적인 학교생활은 매우 중요하다(Chang, Song, & Cho, 

2011).

그러나 교육부 보고(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많은 

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80%가 

학교생활 부적응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부적응의 이유로 학업관련 요인이라는 응답이 32.3%

로 가장 많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경쟁적이고 통제

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업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압력,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학벌지상주의 등의 풍토에 노출되어 학

교생활에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렇듯 학업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학업소

진증상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Chun & Kim, 2011)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통

해 이 시기에 기대되는 발달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학업소진의 정도

를 파악하고, 중재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개인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거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라 정의된다(Kim & Chon, 1993; 

Lazarus & Folkman,1984). 스트레스 대처에는 문제지향적 대

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체를 포함하는 적극적 대처와 정서완

화적 대처, 소망적사고 대처와 같은 소극적 대처로 구분된다

(Lazarus & Folkman, 1984; 김정희,이장호, 1985).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문제중심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할 경

우 내재화 행동을 감소시켜 스트레스 해소 뿐 아니라 주관적 행

복감을 더욱 느끼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Shin et al, 2012), 소극적 대처는 스트레스 유발 자극

을 피하거나 정서적 반응을 통제하려는 간접적인 대처이기 때

문에 적응적 심리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m, 

Hong, & Yang, 2002).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가 학업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의대생(An et al, 2012)이나 영재

학생(Park, Kwon, & Shin, 2014), 고등학생(Lee & Kim, 2000)

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 대부분이며, 연구대상 또는 스트레스 

대처 분류방식에 따른 연구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학업 소진

과 학교생활 적응, 스트레스 대처간의 상관관계나 각 변인들 간

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Kim, Ma, Go, & Jung, 

2013)만 있을 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

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유형에 따른 매개적 영향을 알아

보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업소진이나 학교생활적

응은 학업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주어진 스트레스나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업소진이나 학교생활적응의 연

결고리 역할을 하는 매개변인으로서의 스트레스대처의 인과적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중학교 기술･가정교

과의 가정생활영역 내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에 청소년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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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은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소진에 어떤 방식

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완충 요인으로서의 대처 효과를 밝힌다면 기술･가정교과를 통

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소진과 스트

레스 대처 방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볼 뿐 아니라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

스대처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학교생활부적응의 예방

적 방안 제시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학업소진과 학교생활

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학업소

진, 스트레스 대처, 학교생활적응 간에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스트레스 대처는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소진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환경 안에서 개인의 목적을 충족시키

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개인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학업을 이행하

고 교사나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생활 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능동적 행동과정으로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및 학

교, 사회적 요인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Kim & 

Jung, 2012; Lee & Oak, 2012), 자아탄력성(Moon, 2012)과 자

기효능감(Lee & Lee, 2012) 등의 개인적 특성 및 부모의 지지 

및 양육행동(Choi & Jo, 2011), 가족건강성(Kim & Lee, 2011) 

등의 가족요인과 더불어 교사나 또래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

(Kim & Kim, 2011) 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 학생들의 학업소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업소진이란 만성적

인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때 느끼

는 피로감, 좌절감, 학업에 대한 거리감, 스트레스, 정신적소모

감,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등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갈상

태를 일컫는다(Kim et al., 2010; Lee, Lee, & Lee, 2009). 이러

한 학업소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수록 그 정도가 더욱 가

속화될 수 있으며, 심화될 경우 강박, 불안, 우울, 냉소적 태도와 

무능감 등을 유발하게 되고, 실패에 대처하는 노력과 능력이 약

화되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won & 

Park, 2013; Lee, 2014; Seon, 2013). 즉 과중한 학업 량과 학업

에 대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학업에 대해 지친 느낌과 냉소적 

태도, 그리고 자신이 학업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

면서 학업성취 뿐 아니라 학업지속의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

여 (Chun & Kim, 2012; Jo, Lee, & Jang, 2013),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떨어뜨려 장기간의 무단결석 및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Kim et al., 2010). 

2. 학업소진과 스트레스 대처

  청소년기에 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 

의욕이 상실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환경을 

즐기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hun & 

Kim, 2011). 반면에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Aldwin과 Revenson 

(1987)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느

냐에 따라서 소진의 부정적 영향이 완충 될 수 있을 것으로 주

장하였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과도한 학업적 압력과 경

쟁 및 성적에 대한 압박 등의 스트레스는 소진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통해 소

진증상이 조절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Shin & Khy, 2001).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와 Shin(2013)의 연구에서도 학업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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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로 인한 소진 증상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사회적지지 추

구, 문제해결 중심, 자기위로적 대처방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회피중심 및 정서중심 대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학업이나 취업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 중심적 대처를 많이 하

는 학생일수록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이 높은 수준을 보였

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과 학

습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본 Ro(2009)의 연구결과 학업적 스트

레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록 학습에 대한 의욕과 태도, 목

적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업에 대한 무력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대처와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Ma, Go, & 

Jung, 2013). 또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되지만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떤 대처행

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에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bow & Tisak, 1989). Park & 

Jin (2015)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대처 행동의 하위요인 중 적

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 대처행동은 아동의 학교생활적

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공격적 대처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또한 문제 지향적 대처행동이나 능동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반면 공격적 대처행동과 

같은 정서지향대처행동이나 수동적 대처행동을 사용 할 수 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Ha & Jo, 

2006; Lee, 2013; Park, Kwon, & Shin, 2014). 그러나 

Forsythe과 Compas(1987)는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이,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서는 정서중심 대처 행동이 더욱 긍정적인 적응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여 스트레스의 통제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3년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김포, 고

양, 하남, 광주,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오산 등 9개 지역의 17

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총 123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학생이 593명(48.1%), 여학생이 

639명(51.9%)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388명(31.5%), 2

학년이 427명(34.7%), 3학년이 417명(33.8%)이었다(Table 1).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 연구(김정희, 이장호, 

1985; Choi, 2011; Kim, Ma, Go, & Jung, 2013; Oh & Cheon, 

1994)를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 및 목적에 부합

하도록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각 학교 가정과교사를 통해 학급 담임

교사에게 전달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 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32부를 배부하

여 1351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88.2%), 이 중 무성의하게 응

답하거나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232부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정도, 학업소진, 학교생활적응 및 스트레

스 대처 방식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학업소진

  학업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 Lee and Lee(2009)

의 한국형 학업소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chaufeli 등

(2002)이 개발한 학업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ventory – 

Student Survery; MBI-SS)를 한국 중･고등학생들에게 타당화

한 것으로 총 고갈, 무능감, 반감, 냉담, 불안의 5개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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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Variables Category n (%)
Age (year)* 13.64±0.99

Grade
First 388(31.5)

Gender
Boys 593(48.1) Second 427(34.7)
Girls 639(51.9) Third 417(33.8)

Academic 
achievement

Upper 150(12.2)

Subjective 
economic status

Upper 70(5.7)
Upper-middle 288(23.4) Upper-middle 313(25.4)
Middle 373(30.3) Middle 644(52.3)
Lower-middle 291(23.6) Lower-middle 164(13.3)
Lower 130(10.6) Lower 41(3.3)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30(1.4)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34(1.5)
High school 561(25.3) High school 705(31.7)
College 1067(48.0) College 1007(45.3)
Graduate school 355(16.0) Graduate school 240(10.8)
Others 89(4.0) Others 106(4.8)

Father’s 
employment

Unemployed 19(.5)

Mother’s 
employment

Unemployed/housewife 20(1.6)
Manufacturing/ technical 365(29.6) Manufacturing/ technical 483(39.2)
Sales/service 573(46.5) Sales/service 499(40.5)
Office job 136(11.0) Office job 95(7.7)
Professional 52(4.2) Professional 54(4.4)
Others 87(7.1) Others 81(6.6)

*Mean±SD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고갈은 과중한 학업적 요구 때

문에 느끼는 신체적, 정서적인 피로감을 의미하며, 무능감은 학

생으로서 학업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것, 반감은 공부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 냉담은 학업에 대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자세, 

불안은 공부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type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

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전혀 그렇

지 않다’에 1점씩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학업소진 척도의 신

뢰도는 고갈 .890, 무능감 .925, 반감 .925, 냉담 .884, 불안 .858

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적응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

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hoi, 2011). 하위요인으로는 수업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4점)로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

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적

응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수업활동이 .757, 교

사관계 .868, 교우관계 .854, 학교규칙이 .673이었다.

3) 스트레스대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와 Lazarus(1985)가 개발한 척

도를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를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누고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해결 중심

적 대처(6문항)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로(6문항), 소극적 대처

에는 정서완화 대처(8문항)와 소망적사고 대처(7문항)로 이루어

져 있다. 문제해결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적으

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며,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다른 사

람의 지지나 도움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벗어

나고자 하는 방식이다. 정서완화 대처는 문제 상황에 맞부딪히

기 보다는 정서적 반응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망적사고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과는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

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Type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에 해당하는 대처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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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대처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문제지향적 대처 .845,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836, 정서완화 대

처 .767, 소망적사고 대처는 .82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각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차

이는 독립표본 t-test로, 학년별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실시 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학업소진과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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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Baron & Kenny, 1986),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실시하여 Z값을 산출하여 검증하

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

학적 변인(성별, 학년, 성적, 경제수준 등)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대처 수준 및 학교

생활적응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소진, 학교생활적응 및 스트레스대처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Table 2와 같다. 본 조사대상 중학생들은 학

업소진 중 반감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냉담(2.91

점), 고갈(2.88점), 무능감(2.75점), 불안(2.67점)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학업소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중 반

감과 불안의 점수가 1학년 학생보다 3학년 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공부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과 불

안한 감정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별 평균 점수는 소망적사고 

대처가 2.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가 

2.38점,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가 2.36점, 정서 완화적 대처가 

2.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와 소망

적사고 대처 수준은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 수준이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학교규칙(3.03점), 수업활동

(2.72점), 교사관계(2.6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이나 학

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학업소진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간에는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학업

에 대한 정서적 고갈이나 냉담, 공부에 대한 반감과 불안, 그리

고 학업에 대한 낮은 자신감 등의 학업소진 증상은 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적극적 대처인 문제 지향적 대처와 사

회적지지 대처는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고갈, 무능력, 반감, 

냉담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소극적 대처 방식인 정서

완화 및 소망적 사고 대처는 학업소진 중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1).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문제 지향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대처 

그리고 소망적 대처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 요인인 수업

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과 정적 상관관계를, 정서 

완화적 대처는 하위요인 중 수업활동, 교사관계, 학교규칙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교우관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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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t-

value
Total

(n=1232)

Grade
F-

valueBoys
(n=593)

Girls
(n=639)

1st
(n=388)

2nd
(n=427)

3rd
(n=417)

Academic
burnout

Exhaustion
2.91

(0.95)
2.86

(0.90)
 .945

2.88
(0.93)

2.82
(1.00)

2.94
(0.91)

2.88
(0.86)

1.769

Disengagement
2.73

(0.99)
2.76

(1.05)
-.560

2.75
(1.02)

2.71
(1.06)

2.76
(1.05)

2.77
(0.95)

.402

Antipathy
3.45

(1.07)
3.55

(1.01)
-1.772

3.50
(1.04)

3.40b†

(1.08)
3.52ab

(1.05)
3.58a

(0.98)
3.052

Cynicism
2.94

(0.94)
2.89

(0.96)
 .842

2.91
(0.95)

2.85
(0.99)

2.93
(0.94)

2.95
(0.91)

1.174

Anxiety
2.65

(0.94)
2.69

(0.97)
-.713

2.67
(0.95)

2.56b

(0.98)
2.66ab

(0.98)
2.78a

(0.89)
5.139

Coping
strategies

Problem oriented
2.38

(0.63)
2.37

(0.63)
.502

2.38
(0.63)

2.39
(0.66)

2.40
(0.61)

2.34
(0.62)

1.019

Seeking social supports
2.32

(0.66)
2.40

(0.66)
-2.171* 2.36

(0.66)
2.37ab

(0.68)
2.41a

(0.67)
2.29b

(0.63)
3.688

Self-blame
2.33

(0.59)
2.29

(0.54)
1.235

2.31
(0.56)

2.35a

(0.58)
2.34ab

(0.58)
2.25b

(0.53)
3.718

Fantasizing
2.45

(0.65)
2.55

(0.62)
-2.795** 2.50

(0.64)
2.52

(0.65)
2.51

(0.62)
2.47

(0.64)
.871

School
adjustment

School class
2.69

(0.58)
2.76

(0.57)
-1.648

2.72
(0.57)

2.74
(0.57)

2.69
(0.62)

2.73
(0.53)

.850

Relationship with 
teacher

2.68
(0.74)

2.63
(0.71)

1.033
2.65

(0.73)
2.66

(0.76)
2.65

(0.74)
2.65

(0.69)
.073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3.23
(0.60)

3.31
(0.61)

-2.420
3.27

(0.61)
3.29

(0.62)
3.28

(0.62)
3.26

(0.58)
.283

School rules
3.01

(0.57)
3.04

(0.55)
-.938

3.03
(0.56)

3.03
(0.60)

3.06
(0.53)

3.00
(0.54)

1.267

*p <.05,  **p<.01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p<.05). 

Table 2. Level of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Mean(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Academic 
burnout

1. Exhaustion 1 　 　 　 　 　 　 　 　 　 　 　 　
2. Disengagement .635

**
1 　 　 　 　 　 　 　 　 　 　 　

3. Antipathy .639
**

.580
**

1 　 　 　 　 　 　 　 　 　 　
4. Cynicism .653

**
.637

**
.728

**
1 　 　 　 　 　 　 　 　 　

5. Anxiety .574
**

.517
**

.412
**

.507
**

1 　 　 　 　 　 　 　 　

School 
adjustment

6. School class -.223
**

-.303
**

-.324
**

-.357
**

-.020 1 　 　 　 　 　 　 　
7. Relationship with teacher -.239

**
-.230

**
-.260

**
-.284

**
-.126

**
.418

**
1 　 　 　 　 　 　

8.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018 -.067
*

.068
*

-.036 -.083
**

.152
**

.213
**

1 　 　 　 　 　
9. School rules -.135

**
-.168

**
-.121

**
-.177

**
-.036 .465

**
.330

**
.302

**
1 　 　 　 　

Stress 
coping 

strategies

10. Problem oriented -.138
**

-.172
**

-.210
**

-.238
**

-.037 .417
**

.293
**

.155
**

.286
**

1 　 　 　
11. Seeking social supports -.067

*
-.087

**
-.136

**
-.147

**
-.040 .282

**
.332

**
.255

**
.187

**
.614

**
1 　 　

12. Self-blame .012 .018 -.028 .001 .085
**

.232
**

.216
**

.040 .158
**

.525
**

.514
**

1 　
13. Fantasizing .037 .032 .047 -.004 .118

**
.223

**
.160

**
.152

**
.169

**
.526

**
.535

**
.668

**
1

**p<.01

Table 3. Correlation with stress coping strategies,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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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ModelⅠ Model Ⅱ

B SE β t B SE β t

Academic burnout -.108 .015 -.202 -7.263*** -.084 .014 -.157 -5.934***

Stress coping 
strategies

Problem oriented .135 .023 .198 5.821***

Seeking social supports .137 .021 .212 6.393***

Self-blame -.002 .026 -.002 -.068

Fantasizing .013 .024 .020 .553

R2 .143 .278

Adjusted R2 .140 .273

F 40.995*** 52.238***

***p<.001 

Table 4. Effects of academic burnou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school adjustment

3.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스트레스 대처가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들의 학업소진과 스트레스 대처가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성별, 학년, 성적,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통제한 회귀 분석 1단계

에서는 독립변수로 학업소진을, 2단계에서는 통제변인, 학업소

진과 스트레스 대처의 하위요인인 문제지향, 사회적지지추구, 

정서완화, 소망적사고 대처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 우선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한 결과, 

Dubin-Watson 값은 1.860-1.984로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

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 값은 1.107-1.224로 10이하

의 값을 가지며, 공차한계 값이 모두 0.1이상으로 회귀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인 만을 투입 후 회귀분석 한 결과, 성적과 경제수준이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10%(R2= .103)이었다 통제변인과 독립변인인 학

업소진을 함께 투입 한 모델 Ⅰ에서 총 설명력은 14%로 증가

하였으며, 학업소진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2, p<.001). 이는 학생들이 학업소진 증

상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로 스트레스 대처 유형인 문제지향,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 소망적사고 대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Ⅱ

의 경우 총 설명력은 27.3%로 모델Ⅰ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적극적 대처인 문

제지향 대처(β= .198, p<.001)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β= 

.212, p<.001)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소진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되었다(β=- 

.157, p<.001). 그러나 소극적 대처인 정서완화 및 소망적 대처

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학업소진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스트레스대처 유형 중 적극적인 대처 유형인 문제지향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4.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

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

타낸 문제지향 대처 및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방식이 학업소진

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ey(1986)의 모델을 근거로 세 단

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우선 문제지향 대처의 매개효과 분석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학업소진이 매개변인인 문제지향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142, 

p<.001), 2단계에서도 독립변인인 학업소진이 종속변인인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β= -.202, p<.001)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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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ng 
strategies Step Variable β t Adjusted 

R2 F

Problem 
oriented

1 step
(Independent
→ Mediated)

Academic burnout
→Problem oriented

-.142 -4.887*** .067 18.778***

2 step
(Independent
→ Dependent)

Academic burnout
→School adjustment

-.202 -7.263*** .140 40.995***

3 step
(Independent, mediated

→ dependent)

Academic burnout
→School adjustment

-.154 -5.866***

.245 67.569***

Problem oriented
→School adjustment

.337 13.110***

Seeking social
supports

1 step
(Independent
→ Mediated)

Academic burnout
→Seeking social supports

-.089 -3.031*** .035 9.941***

2 step
(Independent
→ Dependent)

Academic burnout
→School adjustment

-.202 -7.263*** .140 40.995***

3 step
(Independent, mediated

→ dependent)

Academic burnout
→School adjustment

-.172 -6.589***

.249 69.187***

Seeking social supports
→School adjustment

.358 13.423***

*** p <.001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학업소진과 매개변수인 문제

지향 대처를 동시에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변인인 문

제지향 대처를 투입한 후 학업소진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었으며(β= -.154, p<.001), 설명력은 14%에서 

24.5%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문제지향 

대처는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 문제지향 대처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Z값은 –4.51(p<.001)로 α=.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추

구 대처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2단계에서의 독립

변인인 학업소진이 매개변인인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에 미치는 

영향력과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여

했을 때에도 학업소진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고 설명력도 증가되어 사회적지

지 추구대처가 학업소진과 학교생활간의 관계에 있어 완전매개

효과가 아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Z값이 –3.01(p<.001)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 및 스트레

스 대처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

인별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학업 및 공

부에 대한 반감과 냉담, 고갈 등의 심리적 소진과 관련된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교사와의 관

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

에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하면서 해결하려는 소망



8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28, No. 1

적 대처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Yoon & Jung, 2014)에서 학업에 대한 반감과 

무관심 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 및 Park et al.(2010)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 증상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미 많은 연구에

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장기간에 걸친 학업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 상태

인 학업소진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Choi & 

Lee, 2014; Kim, 2015; Shin & Yu, 2014),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시험에 대한 불안

감과 성적에 대한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식 보다

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학업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경향이 많

기 때문에 학업이나 공부에 대한 의욕과 동기가 상실되어 오히

려 공부에 대해 반감을 갖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심리적 어

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소진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우울이나 강박, 불안등의 증상과 함께 학업을 중단하는 경

향이 높다(Cho & Kim 2013; Chun & Kim, 2011; Jo & Lee 

2010). 이러한 심리적 학업소진 증상은 개인적 성격 특성과 성

향(Lotta, Jukka, & Katariina, 2012; Park et al. 2010)뿐 아니

라, 사회적지지, 공정성, 학생에 대한 격려와 같은 환경적인 요

인(Aunola, Leskinen & Nurmi, 2006)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들

의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Berry& O’Connor, 

2010; Choi & Shin, 2003; Kim & Kim, 2014; Moon & 

Moon, 2007).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교우와의 관계는 좋은 반면 교사와의 관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Choi, 2009; Kim, Kim, 

& Jung, 2014). 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들

의 경우 교사와 친밀하게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고, 학업소진을 예방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스 대처 중 문제지향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대처

는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회귀분석

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학업소진과 스트레스 대처 유형

별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소진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게 되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Chun, 2012, Kim, Kim, 

& Jung, 2014)에 따르면 과도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업

에 대한 무력감과 냉담 등의 심리적 소진 증상은 학업지속의향

이나 학교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 또한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가 학업

소진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도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인 문제지향 및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Kim, Ma, Go, & Jung, 2013), 이는 수업과 공부 등 학업활

동의 압박감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나 어떻게 스트

레스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도는 달라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로 학교

생활을 통해 심리적･사회적･인지적 잠재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은 매우 중요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정서적･인지적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비행행동이나 학업중단 등 학교생활 부적

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Lee & Lee, 2010; Lim, 2010; Lim, 

2012; Park & Yoo, 2013). 특히,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은 학업소진과 부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소진으로 인한 학교

생활 적응 감소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Lee(2003)과 Shin et al(2012)

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학업소진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행

동은 학업적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소진을 억제하여 학교생활적

응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업소진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문제지향 및 사

회적지지 추구 대처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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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이라는 결과와 함께 문제지향 및 사회적지지 추구 대

처가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적 감

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소진에 의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으

나,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실

천할 때 청소년들의 과도한 학업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

진증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 상황으

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학업적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반면 소극적인 대처는 학교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Ha & Jo, 2006) 보고되었다. 또

한 스트레스에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여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 적극

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Lee, 2003). 스

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이나 자기조절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Kim, Lee, 

& Yoon, 2012; Lee, 2008)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교육과 훈련

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Kim, Cheon & Lee, 2012; Kim & 

Hong, 2011). 

  특히,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청소년의 자기 관리’ 단원을 통

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

스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정 교과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

업시간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보급･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교사

의 노력과 학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중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적 소진 증상을 경감시키고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가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의 장이 아닌 

학생들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인교육의 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과도한 학업적 요구나 기대는 자녀들에게 심리적 소진이 초래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자녀들이 가족 구성원을 사회적 지

지원으로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표출될 수 

있도록 가족 간에 대화지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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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 관계를 살펴보고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경기도 소재 17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23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중학생들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공부에 대한 반감과 냉담 등의 심리적 소진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학업소진은 학교생활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 중 적극적

대처인 문제지향과 사회적지지 추구와는 부적상관관계를, 학교생활적응과 스트레스대처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학업소진과 스트레스대처 방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 중 문제지향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스트레스 대처 중 문제지향 및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감소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업소진을 경감시켜 만족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 등에 적극적 대처 행동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능동적 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등의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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